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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도, GMO 개발계획 발표

  최근 인도 정부는 최근 유전자변형 농산물(GMO) 연구개발 6개년 계획

을 발표하였다. 인도는 경제발전과 함께 급격한 인구증가로 향후 15년 후

에는 쌀 등의 곡물을 비롯하여 두류, 과일, 채소류 등 식량부문에서 순수입

국으로 전락할 가능성이 심각하게 대두되고 있다. 이에 대해 GMO로서 식

량문제를 해소하고자 하는 의도이다.  

  제한된 식부면적과 단수증가의 한계 속에서 인구증가로 인한 늘어나는 

농산물 수요를 충족시키고 국민영양 문제를 극복하기 위해선 고칼로리 농

산물 개발과 함께 칼로리 베이스 측면의 식량안보가 중요하다는 인식이 

확산되고 있다. 

  인도는 이미 단백질이 다량 함유된 유전자 변형 옥수수를 자체 개발한 

바 있다. 이번에 ‘유전자연구로드맵’을 새로 발표하면서 정부산하 과학자

들은 GM의 고칼로리 농산물 개발을 2010년에 완료하는 것으로 목적으로 

하고 있다. 유지식물, 조, 두류, 사탕수수 등을 중심으로 GMO 연구를 촉진

한다는 것이다. 그러나 일련의 전문가들은 새로운 GMO의 도입보다는 두

류 등 기존의 고칼로리 곡물의 가용성을 증대시키는 것이 바람직하다고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인도 정부는 증가일로에 있는 인구의 부양과 국민영양 문제를 

극복하는데 GMO가 필수적이라 믿고 있다. 이와 함께 가뭄과 염도 등 열

악한 환경에 강한 농작물 개발에 이미 착수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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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그 결과, 최근 GM 쌀로서 생산된 ‘황금빛 쌀(Golden Rice)’이 주목을 끌

고 있다. ‘황금빛 쌀’은 서기 700~800년경 인도 고문서에 기록으로 남겨져 

있는데 과학자들이 이를 GM 기술을 이용하여 재현하였다. ‘황금빛 쌀’은 

비타민 A가 다량 함유되어 있다. 

  고대 인도의 식생활문서에 의하면 ‘황금빛 쌀’로 지은 밥, 콩으로 만든 

죽, 채소, 우유 등으로 이루어진 식단이 안정된 영양과 건강을 제공할 수 

있는 최고의 식생활로 알려졌다. 

  따라서 인도에서 이번에 GM 기술에 의하여 ‘황금빛 쌀’이 재현된 것은 

증가하는 영양부족인구에 대하여 비타민 A의 결핍을 해결하는데 중요한 

수단이 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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